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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도 있고, 후원금 논란도 있고, 거짓말도 있는, 김문수 후보의 정치인생

은 허위경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허위였던 셈입니다.

김 후보가 처음 당선된 15대 총선 당시 공보물을 보면, 김 후보는 본인이 현대

자동차 노사관계진단팀장을 지냈다고 기재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마치 대기업 재

직 경력이 있는 것처럼 공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김 후보는 현대자동차를 다닌 사실이 없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프로젝트에 일시적으로 참여했을 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연구원에서 수행한 현대자동차 노

사관계 진단 연구 프로젝트에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인력”입니다. 노동

연구원의 정식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 또한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권자를 속일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노동연구원의 임시인력과 현대자동차 

직원이 어떻게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삼성전자 연구에 참여하고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주장해도 되는 것입니까.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김 후보가 국회에 들어갈 때부터 허위 경력으로 국

민을 속였다는 증거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러고도 정정당당을 외치는 그 모

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전광훈 목사 앞에서 눈물 흘린 적이 없다는 후보, 부정선거 의혹을 한 번도 제

기한 적이 없다는 후보. 그 후보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그걸 인지조차 못하는 후보에게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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